
베트남, 정유공장 지분 49% 매각
한국·일본·베네주엘라 관련기업 입질 … 생산능력 7만배럴 확대

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PetroVietnam이 베트남 유일의 정유공장 지분 매각에 나선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3월

13일 보도했다.

페트로베트남 둥쿠아트 정유공장 간부는 정유공장 지분 49%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확인하면서 한국, 일본,

베네주엘라 등 3개 외국기업이 인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그러나 아직 지분매각 협상이 타결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며 관련기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.

페트로베트남 정유공장은 지분 매각대금을 현재 하루 13만배럴인 정유 생산능력을 20만배럴로 끌어올리는

데 투입할 방침이다.

생산설비 확장사업은 앞으로 5-6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5억-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

하고 있다.

현재 베트남 유일의 정유공장인 둥쿠아트 정유공장은 전체 석유제품 수요의 약 30%를 소화하고 있다. <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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